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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16일에「긴급사태선언 대상지역」이 전 도도부현에 확대되어, 본현도 

4월 17일자「긴급사태선언 대상구역에 따른 4 월 18 일 이후 대응」에 있어서, 현민에 
대해 

 

①3가지 조건(환기가 나쁜 밀폐공간, 많은 사람의 밀집, 근거리에서의 밀접한 대화)가 

동시에 겹치는 장소를 피할 것. 

②대형 연휴때 도도부현을 넘는 불요불급한 귀성이나 여행등은 절대로 피할 것. 
③관광시설등 집객시설에 있어서도, 입장자를 제한하는 등 3가지 조건을 피할 궁리를 
하여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할 것. 

④사무소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 기회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(텔레워크)를 
확대하는 동시에 아우러 시차 통근이나 자전거 통근을 더욱 철저히 할 것 

등을 부탁하고 있습니다. 
 

현민 여러분, 각 사업자분도 철저히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을 하고 
계시지만,파칭코점 등 유기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금도 현 경계를 넘어서 
이동하고 있는것이 보이며, 특히 향후 대형 연휴때 이동이 증가될 것으로 
우려됩니다. 

또한, 최근 인근 현에서 유기시설에 대한 휴업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어, 그 
이용자가 본현에 집중하는 것도 우려됩니다. 
 

 

이 때문에, 2020 년 4 월 24 일(금)부터 5 월 6 일(수)까지 오이타현 전역의 
유기시설(마작점, 파칭코점, 오락실등)에 대해, 신형 인플루엔자등 대책 
특별조치법 제 24 조 제 9 항에 근거해, 사용 정지(휴업)의 협력을 요청합니다. 


